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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마다 AI 계정을사주는회사는엑셀시대를
되풀이합니다
직원이 떠나도 AI로 만든 업무 방식이 회사에 남으려면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2026년 10월 22일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웨이스는 이번 주 한 제조기업의 부서 담당자들과 하루 동안 업무를

정의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요청하면 AI 서비스 계정을 지급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AI로 자기 업무를

줄이는 도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팅에서 다룬 부서 가운데 3곳에서 직원이 직접 AI 도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부서는 업무 5가지를 이미

그 도구로 처리하고 있었고, 한 부서는 앱을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개인의 업무만 보면 쓸모가 분명합니다.

매달 하는 일을 이미 그 도구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전체로 보면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그

도구를 만든 직원이 회사를 떠나면, 회사에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이 AI로 자기업무용도구를직접만들고있었습니다

부서 직원이만든도구 처리하는업무

재경 개인 AI 스킬 잔액 대사 · 근태 대조 · 월 자금 보고 · 사업장 근태 검토

설계 개인 AI 정리 방식 설계 검토 내용 정리

다른부서 노코드 AI 앱 안전 관련 앱(제작 중)

재경 담당자의 도급사 근태 대조가 좋은 예입니다. 현장 작업자가 단체 대화방에 출근과 작업 내용을 올리면,

담당자가 그 대화를 복사해 AI에 넣고 출근부 엑셀을 만듭니다. 이 출근부를 도급사가 보낸 출근부와 맞춰

보고 차이를 확인하는 일까지 AI가 맡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자기 업무에 맞춰 직접 만든 방식입니다.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만들었으니 그 사람의 업무에는

잘 맞습니다. 문제는 이 도구가 모두만든사람의계정과 PC 안에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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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만든 AI 도구는 부서마다 만든 사람의 PC 안에 있고, 회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원이떠나면 AI로 만든업무방식도함께떠납니다

직원 한 사람이 AI로 만든 도구는 그 사람의 계정, 그 사람의 프롬프트, 그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 직원이 퇴사하면, 그리고 만든 사람이 있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새직원은처음부터다시만들게되기쉽습니다.앞사람의 도구를 열어 봐도 어떤 기준으로 만든 도구인지

알기 어렵고, 결국 자기 방식으로 새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같은업무에버전이여럿생깁니다.사람이 바뀔 때마다 방식이 바뀌고, 어느 결과가 맞는지 정할 기준이

없습니다.

만든사람이있는지금도고친내용이남지않습니다.안전 관련 앱은 휴대폰 화면에 맞게 고치는 중에

PC에서 열리지 않게 되었고, 고친 내용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도 겪고 있었습니다.

비밀값이개인도구안에놓입니다.공개 앱 도구에 공공기관 API 키를 넣으면 앱을 보는 사람에게 키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키를 어디에 둘지는 미팅에서도 문제로 나왔습니다.

다른부서자료와연결되지않습니다.이력과 대장이 개인 도구 안에 있으면 ERP나 다른 부서 자료와 맞춰

볼 수 없습니다.

개인의 업무는 도구로 처리되고 있지만, 회사의 업무 방식은 쌓이지 않습니다. 미팅에서 웨이스가 정리한

결론도 같았습니다. 개인이 만든 업무 방식은 회사 자산이고,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넘겨받아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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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습은엑셀시대와다르지않습니다

제조기업은 이 문제를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엑셀이 들어오자 담당자마다 자기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생산

계획도, 재고도, 원가도 담당자의 엑셀 파일 안에 있었고, 그 파일을 만든 사람만 수식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파일은 남았지만 그 파일을 읽는 방법은 남지 않았습니다.

ERP와 MES 같은 통합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업무 방식은 개인의 파일이 아니라 회사의 시스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업무를 맡아도 같은 순서로 처리하고 같은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구분 엑셀시대 지금의개인 AI

업무방식이있는곳 담당자의 엑셀 파일 직원의 AI 계정과 프롬프트

담당자가떠나면 파일만 남고 방법은 사라짐 도구와 방법이 함께 떠남

업무방식을회사에남긴방법 ERP · MES 통합 시스템 아직 정하지 않음

지금 직원의 AI 계정과 프롬프트는 엑셀 시대 담당자의 엑셀 파일과 같습니다.

지금 직원의 AI 계정과 프롬프트는 엑셀 시대 담당자의 엑셀 파일과 같습니다

직원마다 계정을 사 주는 것으로 AI 도입을 끝냈다고 보면, 엑셀 시대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계정을 나눠 주는

것은 출발점일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업무 방식이 회사에 쌓이지 않습니다. 엑셀에 있던 업무 방식이 ERP로

옮겨 갔듯이, AI로 만든 업무 방식도 회사 시스템으로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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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AI 도구를회사시스템으로옮기기전에회사가정할것은 5가지입니다

도구를 하나씩 옮기기만 하면 흩어진 상태는 그대로이고 위치만 회사 서버로 바뀝니다. 웨이스는 옮기기 전에

아래 5가지를 먼저 정합니다.

순서 정할것 확인하는질문

1 도구 목록 누가 어떤 도구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가

2 데이터 등급 그 도구에 넣는 문서가 회사 밖 AI로 나가도 되는가

3 비밀값 위치 API 키와 계정 정보가 어디에 들어 있는가

4 흐름 책임자 만든 사람이 없을 때 누가 고치고 버전을 정하는가

5 확인과 기록 결과를 누가 확인하고 어디에 남기는가

1. 도구 목록은도구수가아니라업무흐름단위로적습니다.도급사 근태 대조 하나에도 대화 수집, 출근부

작성, 대조, 차이 확인, 금액 산정까지 5단계가 있고, 그중 대화 수집은 아직 사람이 합니다. 도구 개수보다 그

도구가 어느 업무 흐름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맡는지를 적어야 옮길 범위가 정해집니다.

2. 데이터등급은문서종류마다정합니다.고객 도면처럼 회사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문서는 사내 서버에 둔

AI 모델로만 처리하고, 나머지 문서는 외부 AI 모델을 사용합니다. 도구를 옮기기 전에 이 등급부터 정해야

합니다.

3. 비밀값은도구에서빼서한곳에둡니다. API 키나 사내 시스템 계정은 도구 안이 아니라 회사가 관리하는

저장소에 두고, 도구는 거기서 불러 사용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키를 새로 나눠 줄 필요가 없습니다.

4. 흐름마다책임자한명을둡니다.책임자는 만든 사람이 맡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만, 같은 업무를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든 사람이 떠나도 흐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5. 사람이확인하는단계를정해둡니다. AI가 만든 출근부나 자금 보고는 마지막에 사람이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가 기록에 남아야, 결과가 틀렸을 때 어디서 틀렸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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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만든 AI 도구를 회사 시스템으로 옮기기 전에 정할 5가지는 도구 목록, 데이터 등급, 비밀값 위치, 흐름 책임자, 확인과 기록입니다

웨이스는직원이만든방식을업무흐름단위로회사시스템에남깁니다

웨이스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직원 한 사람이 찾아낸 업무 방식이 회사의 업무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업무를 맡아도 같은 순서로 처리되고, 결과와 확인 기록이 회사에 남는 상태입니다. 엑셀 시대에 ERP와

MES가 업무 방식을 회사 시스템에 남겼듯이, 웨이스는 직원이 AI로 만든 업무 방식을 회사 시스템에 남기려

합니다.

그래서 VEXPLOR WORK는 업무를 부서 단위가 아니라 업무 흐름 단위로 다룹니다. 흐름마다 승인자와

사람이 승인하는 지점을 정하고, 계정과 권한, 데이터 등급, 변경 기록을 회사 시스템 안에 둡니다. 직원이

만든 스킬은 버리지 않고 그 흐름을 정의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합니다.

먼저 만들 것은 흐름 1건입니다. 직원이 이미 AI로 처리하고 있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 하나를

골라, 위 5가지를 정한 뒤 회사 시스템으로 옮깁니다. 이 한 건에서 정한 데이터 등급과 확인 방식이 다음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웨이스가하지않을것도정해두었습니다

직원의 AI 사용을막지않습니다.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만든 도구가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개인도구를모두한꺼번에옮기지않습니다.흐름 하나를 옮기고 기준을 정한 뒤 다음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반출할수없는문서를회사밖 AI에 넣지않습니다.반출 금지로 정한 문서는 사내 서버의 AI 모델로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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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직원마다 AI 계정을 사 주는 것은 AI 도입의 시작일 뿐입니다. 직원이 AI로 만든 업무 방식을 회사 시스템에

남겨야, 직원이 떠나도 그 업무 방식은 회사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WACE(웨이스)는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추지 않게 하는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

01

함께읽어보세요

웨이스가 업무 AI를 부서가 아니라 업무 흐름 단위로 만들려는 이유 — AI 동작 7가지를 한 번 만들어

16개 흐름에 사용합니다

한 제조기업이 부서별로 적은 업무 120가지는 시작과 끝으로 묶으면 16개 흐름이었습니다

정형 데이터가 없는 회사도 AI를 도입할 수 있습니까 — 문서·메일·녹음으로 시작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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